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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닷거미 (Dolomedes sulfureus L. Koch 1877)

[위 사진]
황닷거미는 일명 낚시거미로 불리며, 물가의 수초 사이에서, 앞다리로 물을 튀겨서 물고기를 유인하기도 한다. 
물고기는 거미의 발끝을 미끼로 잘못 알고, 수면 가까이 오게 되면 순식에 잡아 먹혀 거미의 먹이가 된다. 
황닷거미는 물속에 뛰어들어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를 사냥하기도 한다. 이 거미는 몸의 무늬와 색채 변이가 
심하며, 개체에 따라 회갈색 띠무늬가 있기도 하다. 8개의 눈은 같은 크기로 2열이며, 앞눈줄은 곧고, 뒷눈줄은 
강하게 후곡하여 3열로 보이기도 한다. 산야의 나뭇잎 위나 풀숲 사이를 배회하고, 7∼8월에 산란하여 공모양의 
알주머니를 암컷은 입에 물고 다닌다. 부화가 되면 관목 가지에 알주머니를 매달고, 새끼가 부화 분산할 때까지 
지킨다. 위 사진은 황닷거미가 물속의 송사리를 엄니로 물고 있는 모습이며, 물의 반사로 인해 마치 물위에서 
황닷거미가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지 사진은 물속의 송사리를 사냥하는 장면이다.

글/사진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간사 임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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